
여의도는 한강 한가운데 떠 있는 섬이요,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강바람에 날리는 모래

만 뒤집어쓰고 있을 뿐 텅텅 비어 있는 땅이었다.

여기에 서울항공통신소, 나침소(羅針所), 항

공 등대가 있어‘비행장의 섬’으로 쓰이다가

1958년 김포 공항이 국제 비행장으로 확장되면

서 여의도는 다시 군용 비행장으로 이용되어 민가

라고는거의볼수가없었다.

왕왕실실용용 염염소소 방방목목장장이이던던 섬섬…… 여여의의도도

1960년대 중반 필자가 경인로(京仁路)에 관

련된 이야기를 쓰기 위해 이곳을 멀리 바라보며

지나칠 때만 해도 섬에는 군인들만 들락거리고 버

드나무 숲에서는 염소 떼가 풀을 뜯고 있었다. 애

초 여의도는 왕실에 바치는 염소를 기르던 방목장

이었으며 버드나무를 많이 심어 토사 유실을 막았

다. 이것을 1904년 러일전쟁을 치르면서 섬 안

의 민가를내쫓고일본이군용지로불하했었다.

그런데 오늘의 여의도를 보면‘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발전에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섬이야 애

초부터 이 자리에 있었고 이름도 옛부터 여의도

(汝矣島)였다. 왕조 시대에 만들어진‘京城

附近地圖’에 보면 여의도는 지금보다 훨씬 크

게 그려져 지네 밥통처럼 영등포 쪽으로 축 처진

모양이다. 이 섬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 갈래로 인

천로(仁川路)와 시흥로(始興路)가 질러갔다.

좌우간 여의도를 설명하자면 한강 얘기를 안 할

수 없고, 그 한강을 얘기하자면 오강(五江)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오강은 한강(한남동), 생

빙고(서빙고), 용산, 마포, 서강(西江)이다.

이 중 한강∼생빙고까지는 윗강이고 용산∼마포

∼서강은 아랫강이라고 했는데, 윗강에는 뗏목

통나무 장작이 집산되었고 아랫강에는 쌀, 생선,

소금 등이 모여들었다. 이 중에도 여의도 건너편

에 있는 삼개(麻浦)는 여각(旅閣)과 객주(客

主)로 가장 번성해서“산 길의 조종(祖宗)은

문경새재이고, 강 길의 조종은 삼개 나루다”라고

할 정도였다. 조선의 물산은 무엇이건 마포에 가

야 돈이 되고, 그래서 구한말 최대의 돈주머니들

인 민영휘(閔泳徽), 임종상(林宗相)이 여기

서 나왔고 장승원(張承遠), 엄주승(嚴柱承)

도 이 곳을 기반으로 돈 힘을 기른 사람들이다.

여기다가 한강 일대는 천하의 절경을 이룬다. 중

국에서 사신이 오면 이 강에서 뱃놀이를 하며 놀

았고, 구한말 때 우리 땅에 왔던 영국 여자 비숍

도‘산이 있는 곳에 수림이 울창하고, 들이 있는

곳에 방초(芳草)가 설설(洩洩)하다. 눈에 보

이는 것 모두가 꽃 핀 산이고 꽃 핀 들이니, 나는

이이용용선선
작가·언론인

여여
의의
도도
개개
발발

윤윤
중중
제제
와와

국국
회회
의의
사사
당당

격격동동!!  건건설설 반반세세기기

T h e  C o n s t r u c t i o n  B u s i n e s s  J o u r n a l  2 0 0 1 .  1 2·· 9 3



··건설저널 2001 . 129 4

여의도와 마포를 잇는 마포대교 건설
공사 현장(당시 서울대교). 1970
년에 개통된 이 다리는 당시 국내 최
장이었다.

지금까지 어떤 공원이나 어떤 식물원에서도 이와 같

이아름다운곳은보지못했다’고 탄성을질렀다. 

윤윤중중제제 축축조조,,  환환골골탈탈태태의의‘‘뇌뇌관관’’

이렇던 여의도가 서울의 새 심상부로 개발되어

지금의 모양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여의도 섬 둘

레에다 제방을 쌓고 땅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강 양쪽 뚝은 구한말∼일제 초기까지만 해도 거

의 제방을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경인선(京仁

線)과 한강철교가 처음 생겼을 무렵의 사진을 보

면, 철교 아래 한강 물은 흐르는 데로 패이면서

버드나무나 심어져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을축

년(1925년) 홍수 때 물난리를 만나 이 일대가

싹쓸이를 당했다. 마포 형무소 부근의 수심이

4.6m나 불어나 묻히게 되고, 공덕동 일대는 처

마 밑까지물이차 올랐다. 

그 물난리 이후 한강 제방을 지금의 높이와 모

습대로 다시 쌓은 것이지만 여의도 모래밭은 그대

로 방치되어 홍수가 나면 섬이 묻히고 물살에 땅

이 깎여 나갔다. 이렇게 계속되는 물난리에 서울

시는 밤섬(栗島)을 폭파하고 윤중제(輪中堤)

를 쌓아 여의도 섬 둘레를 튼튼히 만들었다. 아직

보릿고개 시절이라서 그 공사도 대단한것이었다. 

“마포가 시들고 여의도가일어났구만.”

“맞소. 옛날에야 여의도를 무엇에 썼소? 오히

려 밤톨만한 밤섬에는 사람이 살아왔지만 여의도

는그냥모래밭이었지.”

“그 밤섬은 어찌되었소?”

“1969년 여의도 윤중제 공사 때 폭파해버렸

지. 그리고 나중에 서강대교를 사장교(斜張橋)

로 놓을 때 그 밤섬 암반위에기둥공사를했소.”

사실 여의도보다 밤섬에 끗발이 있었다. 삼개

나루가 번성할 때 밤섬에서는 배 만드는 일을 했

다. 그 무렵 난지도 갈대밭은 수적(水賊) 떼가

출몰하던 곳이었고, 염리동(염전 머릿골)에는 소

금장수가 떼를 지어 살았고, 밤섬에는 마(馬)씨,

피(皮)씨, 천(千)씨, 석(石)씨 들이 배만드

는 일을 하면서 대대로 살아왔다. 그러나 한강에

홍수가 들면 물길을 막고 유속(流速)을 방해한

다고 밤섬을 폭파해 그 돌을 캐다가 윤중제를 쌓

고 난 후 여의도는무섭게변해갔다.

마마포포대대교교와와 서서강강대대교교

“여의도가 한강 가운데 떠 있는 섬이 되어서는

어떻게 발전될 수가 있겠소? 그러니 다리부터 놓

아야하오.”

“다리?”

지금은 한강 줄기에 교량이 스물 몇 개나 놓여

있다. 그리고 여의도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마포

대교(서울대교)가 이어져 있고, 서강대교와 원효

대교가 놓여있지만 그때만 해도 한강에 다리 하나

를 놓는다는게쉬운일이아니었다.

그러나 여의도를 새로운 도심으로 만들자면 안

놓을 수가 없었다. 이래서 윤중제 공사와 함께

1968년 3월에 서울대교를 총공사비 15억원으로

착공하여 1970년 8월에 개통시켰다. 연인원 17

만명이 투입되어 1,670m로 만들어진 이 다리는

당시까지국내에서제일긴 교량이었다.

“그 서울대교가 마포대교로이름이바뀐거요?”

“그렇소. 제1한강교, 제2·3한강교에 이어

한강에 놓인 네 번째 다리였소. 그러다가 1980

년 6월에 시공되어 1985년 12월에 개통된 서강

대교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 김포공항 쪽

으로 빠지게 되었지요. 이 서강대교도 국내에서는

처음만들어진사장교(斜張橋)였소.”

지금 여의도는 고층 건물이 빽빽이 들어서 있다.

그 기능도 우리나라 정치, 증권가의 노른자위가

되어 있다. 또 KBS, MBC, SBS가 거창한

모습으로 들어앉아‘방송국의 섬’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여의도의 랜드 마크는 국회의사당과

동양에서는제일높은 63빌딩일 것이다.

여여의의도도 개개발발의의 선선두두주주자자,,  국국회회의의사사당당

국회의사당은 1969년 7월 착공, 1975년 9

월 1일에 준공되어 여의도 개발 계획의 선두 주자

격격동동!!  건건설설 반반세세기기



T h e  C o n s t r u c t i o n  B u s i n e s s  J o u r n a l  2 0 0 1 .  1 2·· 9 5

로 나서며 무려 10만평이나 되는 대지를 차지했

다. 지하 2층 지상 6층의 본관은 연건평이 2만

4,700평으로 단일 건물로는 국내 최대였다. 정

부종합청사의 2만 3,499평보다 더 커서 은근히

행정부를 누르는 입법부의 위용을 자랑한 셈이다.

여기에다 한 층의 천장이 5m 정도는 족히 되어

보통 건물 10층짜리와 맞먹으니 그 위세가 당당

하다.

“본관 건축비는?”

“135억원이오.”

“지붕 꼭대기에는 왜 빵모자를씌웠소?”

국회의사당의 건물 특징은 24개나 되는 하얀

화강암 열주(列柱)를 세워 그리스 시대의 파르

테논 신전 모양을 본떴는데 24개 돌기둥은‘다수

의 민의(民意)’를 상징한 것이다. 이 열주는

높이가 32.5m로 밑둥은 4각형이지만 위로 올라

가면서 모서리가 많아지다가 꼭대기에서는 정8각

형을 이룬다. 그리고 지붕 꼭대기의 돔은 직경이

64m에 높이가 18m인데 철골조에다 동판(銅

板)을 씌운 것이다.

“빵모자 돔은 박정희 대통령이 좋아해서 설계했

다는 소문인데, 그 뜻은 여러 이견들이 토론을 거

쳐 통합된다는 의미의상징이라오.”

“지붕 꼭대기 빵모자가 좋기는 한데 비는 새지

않게 잘만들었소?”

“그것은 걱정 마시오. 철골 위에 미송 중도리

서까래를 대고, 두께 9mm짜리 합판을 두벌 깔

았으며, 그 위에 아스팔트를 여섯 번 입혀 방수했

소. 그것뿐이 아니오. 또 그 위에 75mm짜리

스티로폼을 깐 뒤 6mm짜리 합판을 3번하고 아

스팔트 루핑을 덮은 뒤 다시 두께 0.6mm짜리

동판 기와를덮었으니비가새겠소?”

의사당의 지붕 모양을 두고 어떤 사람은 모양새

가 안 맞는다느니 풍수지리학상으로 무엇이 어쩌

느니 하지만 확실히‘한국 맛’은 그다지 나지 않

는다. 이것은 애초 설계나 지질 조사, 건축, 음

향 기술에 관한 자문을 미국이나 일본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은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돌은 거의

모두 국산화강암이었다. 

“밤섬에서 폭파해온돌을썼소?”

“밤섬 돌은 물러서 성북구 하월곡동, 상월곡동,

돈암동 돌을 캐다 썼소.”

흰색과 핑크색 화강암은 서울산으로 썼다. 그리

고 경기도 포천(抱川) 돌과 청록색 빛깔을 띠는

경남 합천(陜川) 돌을 캐왔는데 압축 강도가

500kg/m2짜리로 단단하기가 쇠 같았다. 이렇

게 해서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이 웅장하게 생겨났

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아직 미

개발된곳이많아모래바람이많았던것이다.

“이젠 외국 사람이 와도 국회의사당을 보여주기

가 창피하지 않게 되었고, 특히 본회의가 열릴 때

마다 주차장이 없어 태평로 일대에 빚어지던 교통

체증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여의도 의사당

에 문제점이 없지는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문제이다. 바람이 불면 강변의 모래가 날려 특히

봄철엔 눈뜨기도 어려울 때가 많고, 여의도와 영

등포 사이의 샛강이 썩어 의사당 주변에까지 악취

가 풍기고있다.” (1975년 9월)

샛강의 썩는 물은 펌프장으로 해결한다지만 모

래 바람이 문제였다. 이것을 막자면 여의도 둘레

의 한강 물을 풍성하게 해 주어야 했다. 그래서

애초에 서울시가 여의도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행주산성 쪽에 다목적댐을 세워 막으려고 했으나

환경과 식수 오염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걱정했다.  

더욱이 국회의사당은 당당한 건물 외관에 비해

주위에서 받쳐주는 깊숙한 숲이나 조각품 등이 없

어 조경이 너무나 빈약해 보인다. 그래서 마치 벌

거벗고 환도(還刀) 찬 거인(巨人)이 혼자 벌

판에 서 있는모습같다.

건설산업의 발전에 온몸으로
기여해오신 원로 건설인 선배들
의 정열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
립니다.
이제는우리건설업의역사도
제대로 조명되어야 합니다. 독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한 야사,
비화등을찾고있습니다. 사나
이들의 거친 숨소리와 뜨거운
땀방울, 그리고 의리와 배신…
등 그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채택된 이야기에는 소정의 원고
료를드립니다. 많은참여를기
대합니다.

격격동동!!  건건설설 반반세세기기

1969년에 착공, 1975년에 완공
된 국회의사당은 여의도 개발의 선
두주자역할을하였다.


